


개회사 
 

- 조홍식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위원장님 



축사 
 

- 홍동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님 



단체사진 촬영 



세미나 소개 및 발제 



#2050 저탄소  
사회비전 청년세미나 

#3개 세션 
- 기후위기 

- 경제와 산업 
- 사회구조와 정치 

#함께 하는 곳 
저탄소2050사회비전포럼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오늘 세미나 요약 
- Who? 2050년을 살아갈 청년 
- What? 저탄소 사회비전상을   

- How? 토론을 통해서 논의한다. 

#논의 방식 
- 숙의 

- 자유로운 토론 

#모인 사람들 
-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고 

- 2050 저탄소 사회비전상을 
함께 그리고 싶은 청년들 



세미나 일정 소개 



해외 주요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과 시사점 



출처: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청년분과 



출처: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청년분과 



출처: 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청년분과 

<해외 저탄소 발전전략(LEDS) 시사점> 



청년들이 생각하는 2050년  
국가 사회상 설문조사 결과 

(2019. 08. 12 ~ 08. 24, 총 12일간 설문조사 진행. 200명 설문) 



청년들이 기후변화에  
주요 이해당사자라  

생각함  

97.5% 

청년들이 기후변화 이슈에 중요한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80%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국가경쟁력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측면 있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6%  
기후변화 앞으로  
심각해질 것  

기후변화를 위한 대응  
노력하지 않고 있다 

49.5%  
노력한다는… 26%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심각해 질 것인가? 
이에 기후변화대응을 충분히 잘하고 있나? 



  <2050년 키워드> 
  

1위 기후변화 
    2위 에너지-자원 

3위 인구사회 
4위 경      제   

2050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선진국 수준 감축 50% 
 

국제사회 감축수준과 무관하게  

적극적 감축 42.5% 

생산자, 국민 모두 비용 지불 

64.5%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방향은? 
그리고 누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지불하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정부, 산업계 

역할 가장 중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제도/법 제정 및 개선  
가장 중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기술개발 및 사회책임 투자  

가장 중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의 역할 전반적으로 비슷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의 역할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설문조사 

1. 2050년 저탄소발전전략 마련 시, 비전 및 사회상으로서 담겨져야 할 주요 키워드
들을 3개 이상 제시해주십시오. 
 

2. 기후변화가 2050년까지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3.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서 의사결정 및 참여구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5. 기후변화 대응에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건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Session 1 
기후위기를 말하다.  

 
 

- 임재민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청년분과)  
- 박선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유    진 청소년기후소송단  



 휴식 시간 
(15분) 



Session 2 
경제와 산업의 혁신을 제시하다.  

 
 

- 박진수 에코앤파트너스(청년분과)  
- 김종승 서울대 경제대학원  

- 김성은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 류상재 기아자동차  



Session 3 
사회구조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다.  

 
 

- 김보림 지속가능청년네트워크(청년분과)  
- 박진미 기후결의(청년분과)  

- 오동재 연세대 행정학과  



주제토론 종합 및 마무리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시대의

저탄소사회 비젼을 말하다.

기후변화청년모임 Bgwave

임재민



(사진출처=멸종저항 공식
인스타그램(@extinctrebellion))



어떻게인식하는가? 
어떻게행동하는가?



(Steffen et al, 2015)

출처 : WWF, 2018, 2018 지구생명보고서

엄청난가속 Great Acceleration



<출처: NASA homepage, https://climate.nasa.gov/evidence/>



<출처 : IPCC, 2014, 제5차종합평가보고서

지난 133년간(1880~2012) 평균기온 0.85(0.65~1.06)도상승
1901~2010년사이 112년간 해수면 높이는 평균 0.19m 상승

관측된지구평균기온의변화





1초에히로시마원자폭탄 4개폭발

매일원폭 345,500개폭발



Will Steffen et al. PNAS doi:10.1073/pnas.1810141115

빙하기-간빙기 순환

홀로세

인류세

시간

안
정
성

기온

차가움 뜨거움

‘안정된 지구’
-언덕-





시리아내전(2011)

시리아내전은주변국가들이개입하면서전쟁양상이달라지고있
다.시리아알레포에진입하고있는러시아군모습.사진제공위키피
디아



러시아 폭염사망자약 55,000명
파키스탄 홍수사망자약 2,000명



출처: New England Complex System Institute

The Cause Of Riots And The Price of Food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jg7Yjntp7kAhWC-2EKHVWkCGcQjRx6BAgBEAQ&url=https%3A%2F%2Fwww.rte.ie%2Fnews%2F2015%2F0521%2F702663-obama-says-climate-change-threatens-us-security%2F&psig=AOvVaw01_NDlvkD4VAHg489s3BAW&ust=1566836460422389


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

2020년까지 1970년대비야생동물
2/3가사라질 예정

출처 : WWF, 2018, 2018 지구생명보고서



중남미카리브지역은 1970년대비개체수의 89%가감소함
전세계 1970년대비개체수의 60%가감소함

생물다양성과멸종위기

출처 : WWF, 2018, 2018 지구생명보고서



기후비상사태







자료: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19

한국의 기후변화이행지수(CCPI), 세계 최하위권

2018년 58위, 2019년 57위



538 in 2020

842 in 2030

746 in 2030

568 in 2030
530 in 2030

너무나불충분한노력세계온도 3~4℃증가

출처 :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Climate Action Tracker의한국 NDC 평가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OECD 석탄발전소
밀집도1위

석탄화력60기
수도권36기
건설중5기

2011년이후준공된
석탄발전소20기이상



출처 : Global Coal Finance Tracker, https://endcoal.org/finance-tracker/

https://endcoal.org/finance--tracker/?fbclid=IwAR14Wm1rSF_29qltracker/?fbclid=IwAR14Wm1rSF_29ql--tHL2RwwbMirmjV15l82x4bGzVLEcLG4wa1eq92ZJ1tYtHL2RwwbMirmjV15l82x4bGzVLEcLG4wa1eq92ZJ1tY
https://endcoal.org/finance--tracker/?fbclid=IwAR14Wm1rSF_29qltracker/?fbclid=IwAR14Wm1rSF_29ql--tHL2RwwbMirmjV15l82x4bGzVLEcLG4wa1eq92ZJ1tYtHL2RwwbMirmjV15l82x4bGzVLEcLG4wa1eq92ZJ1tY




기후위기의해결책은?



2030년까지탄소배출량을 2010년수준의 45%

2050년까지탄소순(net) 배출량을 0



정신차리고변화



기후위기

공포



우리에겐희망이필요합니다.

희망보다필요한건행동입니다.



책임지는행동



“당신들은자녀를가장사랑한다고말하지만, 

기후변화에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는

모습으로아이들의미래를훔치고있다"

스웨덴의청소년환경운동가그레타툰베리(16)



(사진출처=멸종저항 공식
인스타그램(@extinctrebellion))





감사합니다.



2050년을 바라보는 시선
현황, 문제, 문제의식, 화두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박선아



현황

•심각한 상황
•논의 기반이 되는 IPCC보고서도 지극히 보수적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 “실존적인 기후 관련 안보 위기” : 막을 수 있는 

10년동안 전 세계는 세계 2차대전과 같은 전시 태세 갖추고 모든 자원 
동원해야

•국제사회 전체가 미흡
• <The Emission Gap Report>
•이미 지구 온도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
•지금 국가들이 제출한 자발적 약속을 다 지켜도 2100년 3.2도씨 상승



문제

“한국”



문제

• “정부만의 문제일까?”
•기업

• RE100(기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100%공급받는 
것)

•미국(51개), 유럽(77개),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24개), 한국 0개 기업
•대학

•지속가능성 보고서(정기적으로 대학의 환경부문 노력 보고)
•세계 50위 대학 중 74%이상이 발간 (이 중 미국 대학은 90%가 발간)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 장기적인 계획 하에 꾸준히 관리
•한국 (1회성 발간, 비공식 발간을 제외하면) 0개 대학



문제의식
미래 한국에 살아갈 한 국민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에 대한 진단, 던지고 싶은 질문과 
화두



문제의식 1. 부끄러운 나라

•세계에서도 손 꼽히는 배출량, 놀랍도록 미흡한 
대응

•국제사회에 대한 도덕적 해이
•말로만 글로벌 스탠다드인 부끄러운 나라

• G20? OECD? 우리는 ‘선진국’인가? 
• 1인당 소득이 늘어도 우리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못/안 하는 상황

• 스스로 기후변화문제의 주범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음 

•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질 윤리의식이 없는 ‘미꾸라미’
의 처지

Q1. 국제사회에서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고 
싶나요?



문제의식 2. 미래 경쟁력 없는 나라
•한치 앞만 보는 나라에서 한치 앞도 못 보는 
나라로

• 기후위기 뉴노멀에 대한 부적응, 불가피한 도태
• 글로벌 8위 에너지다소비, GDP 12위, 
에너지원단위(에너지효율  지표) OECD 35개국 중 
33위

•경쟁력 없는, 그래서 더 매력 없는 나라로?
• 기후위기를 보는 관점과 청년을 보는 관점은 
밀접하다

• 청년의 삶에 관심 없는 나라, 기후변화에도 
관심없는 나라 

• ‘선진국’의 포괄적인 청년정책,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대조되는 현실. 우리가 어디에 살지 선택한다면, 
한국은 선택받을 수 있을까?

• 기후위기, 인구절벽, 저성장 시대... 205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전히 각자 알아서 고민해야 
하는 걸까?

Q2. 지금 미래위기에 대해 무엇을 고민, 대비하고 있나요?



문제의식 3. 청년과의 소통에 관심없는 나라

•미래 계획 수립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어온 미래세대
• 청소년 공론화 내용은 어디로?

• “시나리오 워크샵”에 참여한 청년 에피소드
• 말이 안 통해요. 민원을 넣으러 오셨나봐요.
• 반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 생산적 토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대반, 걱정반 – 과연 의미있는 의견수렴이 될까?
• ‘소통’ 이름을 내건 형식 이상으로 내용적으로 깊은 관심 부족 
• 한계: 실제로 제대로 진행하려면 엄청난 자원 소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 등

• 청년을 참여시키기 위한 상당히 진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 🡪 적극적 존중

Q3. 청년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자 
하나요?



문제의식

• 떳떳하고
• 미래를 앞서 준비하며
• 청년들과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본적이고 과감한 2050을 준비합시다” 

1. 부끄러운 나라
2. 미래 경쟁력 없는 나라
3. 청년과의 소통에 관심없는 
나라

문제의식이 진짜 문제로 고착되기 
전에



2050년을 바라보는 비전

‘비관적’ ‘현실적’ 
시나리오 준비

•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자.
• 대비하면 좋은 미래, 나쁜 
미래란 없다.
• 온실가스 배출 피크는 하강 
이후?

• 탈성장 시나리오? 
• 기후위기 이후 기업 경쟁력 
확보 실패 이후 시나리오?

• 사례: 1970년 석유위기를 
상상했던 기업, 상상하지 못했던 
기업

• 1990년, 2020년을 
상상했었는가?

대학에서 시작하자

• 지금이라도 씨앗을 뿌리자. 
• ex. 산업부품 전공 국산화계획 
하에 인력배출준비

•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 책무성, 공공성의 보루,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을 바꾸자

• 전공, 내용, 연구, 자체 노력, 
지역사회 

지방화 시대의 준비

• 정부가 모든 것을 쥐고 갈 순 
없다
• 정부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시스템 변화 때문

• 현황?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기후변화 적응계획 ... 
시정연구원조차 환경분야 
전문가 부족, 가이드라인 카피 
수준의 지역계획

• ‘지구의 한계’를 어떻게 
지역계획에 담을 것인가? 
경제정책, 도시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더 많은 참여

교육의 문제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교육
•도덕, 과학, 사회, 경제 ... 

• “초등학교때 배웠던 거 
같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고민 
필요

•그 동안 원자력, 석탄발전 
문제는 일부 ‘지역’이 
감내하는 문제였음 🡪 
개인과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인식의 문제

•인식과 실제의 괴리 - “이미 
태양광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
•환경 커뮤니케이션 담당 
기구 (cf. 건강분야)

지속가능보고서 제도화

•인벤토리로 데이터 구축
•투명성 확보
•지구적,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국가/기업/기관/대학 
평가의 척도로 만들어야 함



Wrap-up 청년의 말 위에 2050 비전을 수립합시다

•문제의식은 세상을 낫게 만드는 의지 위에 있다.

•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질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논의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비전을 구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 전문가가 만드는 것보다, 전문가를 만드는 것에 눈을 돌리자

•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이 바로 미래전문가들을 만드는 과정

•수치로 안 된다고 재단하지 말고, 청년들의 말 위에 비전을 수립하자
• 사회적경제, 시민참여, 공공일자리, 미니태양광...

• “될까?”하고 질문할 시간에 아주 작은 부문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

• 어떻게 되도록 만들 것인지 새로운 실천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



청소년기후소송단
김유진

어쩌다 태어나보니
그러나, 내가 살아갈 2050은

2050저탄소사회비전세미나 (2019.08.26)

SESSION1. 기후위기를 말하다



어쩌다 태어나보니











CLIMATE STRIKE FOR FUTURE (한국STRIKE-3/15)



분명히말씀드리건데, 
우리는기후변화의피해자이며, 정부와많은사람들에게제대로된 기후변화

대응을요구할권리가있는당사자이기때문입니다. 
지금여기있는모두가현세대를살아가는사람들이며, 

우리는모두가기후변화의당사자입니다. 

위기를위기로인식하시기바랍니다. 
현재의번영을위해책임을미래로떠넘기지마시기바랍니다. 

기후악당국가대한민국은이미방관자이며, 현재만을위한삶을살고있는것 같습니다. 



미래가 기후변화로 인한 멸종위기에 발목 잡힌 멸종위기종 청소년, 청소년기후소송단입니다.

현상만을 유지하고 현재의 인기에 연연하며 대한민국은 매우 소극적이고, 
장기적인대책이 없는 다소 무책임한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와 우리의 환경은 먼 미래세대를 위해 소수가 가치 있게 지켜야할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생존의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너무 많은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비해 너무나도
소극적인 온실가스 대응 정책들 그리고 사회 전반의 기후불평등에 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 우리가 대변하는 많은 동료들과 약자들을 위해
우리 세대의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당사자로서
우리 삶에서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부, 기업 및 대중에게 기후 위기에 대응하도록 요구한다. 
by 기후행동(소송,행동)



이미전세계에서









전세계에서 10대들의이러한행동들이퍼져 기후행동촉구에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내고 있다. 왜? 

대부분의 10대들은투표권도없고, 

거리로 나오기위해서는학교를 빠져야한다. 

그럼에도행동하는이유는



우리세대를가로지르는
두려움과절박함때문일것이다. 



지금의어른들은



지금의 청소년들에게는그런 권리가없다. 



이장소들의 10년후는?



대한민국은이미



그러나현실은….



탄소배출의임계점이어디일지,

1.5에언제도달할지조차확실하지않은상황.



2050년의김유진은?



1.5 ℃



2050 NET ZERO



2050 재생에너지 100%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를 위하여



11

기후변화에탄력적인경제를만들자

청년분과박진수



2

기후변화는우리에게어떻게다가올것인가?

 글로벌금융위기는우리가예상하지못한것이아니라,  다가올리스크와비용을지불하지않으려는기만함에서도래

 기후변화리스크가전세계경제에 노출된규모는약 21세기말까지 4경 3천조원으로추정

 2008년글로벌금융시장붕괴로인한 ‘리스크관리의투명성’ 요구증가함 리스크범위및부도율변화수익률변화

 파리협정을계기로녹색경제로의전환및새로운시장형성및확대를위한논의진행

- 국제에너지기구 IEA는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위해서연간약 4천조의투자비용을추산

- TCFD(Taskforce for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재무정보투명성을요구하는기구(영국, 독일, 중국등)

- NGFS(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기후변화투명성을위한글로벌중앙은행운동 (한국은행, 금감원미합류)

“투명성강화를통해시장의
효율성이커지고경제의안정성은
높아집니다”

(마이클블룸버그)

“TCFD의 최종권고안은 기후변화

의사결정 보고체제의 개선된 형태

로

환영합니다. 프랑스 국내의 제도를

참고하여 권고안의 실행을 지원하

고, 

중요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의

이행을 지원할 것입니다. 

(브루노 르 마리, 프랑스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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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와물리적리스크(Physical risk)

 기후변화로인한위험은크게이행리스크와물리적리스크로구분

- 이행리스크는경제전환을위한 ‘비용’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재생에너지투자비용)

- 물리적리스크는실제로우리에게다가올 ‘피해’ (자연재해, 생태계붕괴, 농업위기, 식량부족등) 

 두위험은음의관계즉선택의문제이자세대간의비용문제

- 이행리스크는차악의선택이다. 1) 물리적리스크보다큰예측가능성 2) 또다른산업전환및혁신가능 3) 외부비용의내재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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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후변화리스크는어떻게계산되고있는가?

 S&P, 무디스와같은신용평가회사들은이미기업과은행의기후변화리스크평가실시중

- 기후변화시나리오에이행및물리적리스크를반영해, 향후있을부도율및현금흐름계산

 기후변화는금융기관뿐만아니라농업, 부동산업을포함한모든경제분야의정량적인위기로다가올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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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리스크는어떻게계산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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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요국기후변화대응금융정책

국가 주요전략

영국
2019년 7월 3일에발표한영국의녹색금융전략(Green finance strategy)에따르면영국은 2022년까지

모든상장사들은기후변화관련된정보공개를이행해야함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제173조에의해모든기업은탄소및기후변화관련된정보를공개해야함

EU
2030 기후에너지목표달성을위해 2018년 3월 EU ‘지속가능금융활동계획’을발표하고, 당해 5월

후속조치로 3개의제안을담은법제화패키지공개

중국
2013차 5개년계획에서녹색금융기반마련을주요국정방향으로설정하고 2015년중국인민은행산하에

녹색금융위원회발족하고 2020년까지상장기업의환경정보공개의무화를추진중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탄소효과지수를발표해기업들의온실가스대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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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글로벌금융기관기후변화대응

번호 금융기관1 산업분류2 국가
기후정책/
개별문건4

석탄
투자중단

TCFD 
참여5

기후
시나리오
분석6

SBTi7 RE1008 CDP 
DJSI World
(SAM rank)

1 ANZ 은행 호주 √ √ Signatory √ – – A- √

2 Barclays 은행 영국 √ √ Signatory √ √ 2030 A- X (72)

3 Citigroup 은행 미국 √ √ Signatory √ – 2020 A- √

4 ING 은행 네덜란드 – 4 √ Signatory √ √ 2020 A √

5 Itau Unibanco 은행 브라질 √ - Supporter √ – 2020(96%) A- √

6 AXA 보험 프랑스 √ √ Signatory √ √ 2025 A- √

7 Allianz 보험 독일 √
√

(서비스포
함)

Signatory √ √ 2023 B √

8 UBS 금융서비스 스위스 √ √ Signatory √ – 2020 A √

9 HSBC Bank(UK) 
Pension Trust 금융서비스 영국 √ √ Signatory √ √9 20309 N/A N/A

10 AP2 연기금 스웨덴 √ √ Supporter √ – 달성 N/A N/A

1. 기후변화 대응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금융기관 가운데, 지역과 산업별로 균등한 수준으로 선정
2. GICS Industry Group 기준 분류 (https://www.msci.com/gics)
3.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 성과, 향후계획 등을 담은 TCFD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작성된 독립된 문건을 지칭함
4. 별도의 문건은 없지만 웹페이지를 통해 정책을 밝히고 있음(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음)
5. Signatory는 2017년 6월 TCFD 권고안에 대한 지지를 서명한 기관이며, Supporter는 그 이후 TCFD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기관을 나타냄
6. IPCC RCP, IEA 2DS등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기후변화나 에너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전환이나 물리적 리스크 및 기회 분석 여부를 나타냄
7.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를 통해 과학기반의 GHG 감축목표 수립 및 검증을 약속했거나 이미 검증 받은 기관
8. 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 100% 목표 달성을 선언한 기관을 나타내며, 숫자는 목표연도를 의미함.
9. HSBC Holdings plc가 2016년 6월에 Letter of Commitment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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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감독기구의기후변화대응

G20재무장관·중앙은행장회의, 금융안정화위원회

NGFS, FSS 등 전세계 중앙은행·금융감독기관의대응

 NGFS(Network of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는
20여개 국가의 중앙은행과 감독기관 및 국제결제은행
등의 녹색금융 협의체

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G20와 금융안정화위원회는 TCFD 태스크포스 발족

 금융안정화위원회는 2017년 6월 TCFD 관련 권고안 도출

주요 부문 기관수 TCFD 주요 기관

정부 17 영국, 캐나다, 프랑스정부, 네덜란드중앙은행등

금융 349
AXA 그룹, BlackRock, BNP, City 그룹, HSBC, ICBC, S&P
Global, Standard Chartered, UBS 그룹등

정보통신(ICT) 27 HP, eBay, Telefonica, ASUS, Bloomberg LP, FUJITSU 등

에너지 및 원자
재

53 AGL, BHP, The WESAF Group, Avaada Group 등

소비재 31 Coca-Cola, Daimler, WPP, M&S, H&M Group 등

산업재 46 Johnson Controls, China Airlines, Maersk, Mitsubishi 등

협회 및 NGO 29 KoSIF, 미국변호사협회, 국제회계사협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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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해야하는가?

 (정부) “탄소비용범위를 2050 LEDS에담아야한다.” 이행비용에대한명확한시장시그널

- 기업의전략적사고기회를제공하고관련역량을배양하여체계적인리스크관리를도울수있음

- 기후변화로인한사업, 전략, 재무적영향의잠재적범위를규정하고평가하여좀더구체적인전략수립을도움

- 금융투자기관이 기업전략의지속가능성을파악하고기회및리스크를비교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 (기업) “앞으로다가올기후변화리스크를감안한투자전략수립”

- 기후변화는보이지않는실체가아닌현실적인문제! 이를두고방치하는것또한기업의책임

- 내부탄소가격제실시및환경및기후리스크반영한재무평가실시

 (시민) “녹색소비및탄소발자국고려한소비해야한다”

- 소비자들이친환경, 지구를생각할수있는소비를할수있도록제품에 LCA(Life Cycle Assessment) 표시

- 효율적에너지소비실시하되, 친환경에너지소비를할수있는구조만들수있도록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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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년분과박진수

tothejinsu@gmail.com

mailto:tothejinsu@gm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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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방향을제시하다

김종승



2

Beyond the Limits

“ for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long-run 
macroeconomic analysis”

“ for integr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into long-run 

macroeconomic analysis”

성장의한계를극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의가능성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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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비용

외부효과의 내부화 : 사적이익과사회적이익을일치시키고효율적인자원배분이가능해진다.

배출단위당납부해야할비용이주어지면주어진가격하에서기술혁신을 할유인이발생

a

b
사회적한계비용곡선과한계편익곡선이
만나는 b가사회적으로최적생산량이다. 

a는시장균형생산량이지만 이는사회적으로
최적생산량보다과다생산된다.

적절한세금을부과하면기업의사적
한계비용곡선은 상승하게되고, 새로운균형
b에서는사회적최적생산량을달성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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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배출부과금제

환경기준을통한직접규제

규제방법간기술혁신유인비교

권오상(2013), “환경경제학”, 박영사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 기업이기술혁신을통해
MAC1에서 MAC2로낮추었을때얻는편익은 c+d 이다. 
이편익이기술혁신에 투입되는비용보다크다면기업은
기술혁신에투자할유인이있다.

배출기준규제 : 사회적으로효율적인 e1보다적은 e2를
강제한다면총저감비용은 a+b+c+d+e이다. 
기술혁신으로 MAC2가된다면총저감비용은 b+c가
된다. 즉,기술혁신의 편익은 a+d+e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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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Technical  Change

 Stephie Fried : Climate Policy and Innovation : A Quantative Macroeconomic Analysis                            
( American Economic Journal, Macroeconomics, 2018)

 Daron Acemoglu et al. : The Environment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 American Economic Review, 2012 )

 Philippe Aghion et al. : Carbon Taxes, Path Dependency,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Evidence      
from the Auto Industry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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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 : Climate Policy and Innovation : A Quantative Macroeconomic Analysis 

g : green
f : fossil

20년후탄소배출을 30% 
감소시키는탄소세를부과한
결과,

A ) Lg/Lf  ↑ : 화석에너지대비
청정에너지시장규모가 50%에서
90%까지증가

B ) 화석연료대비청정연료의
상대가격이 1.1배에서 0.95배
이하로하락

C ) 화석에너지기업의규모감소

D ) 청정에너지기업의규모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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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oglu et al. : The Environment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대체가어렵고할인율이더높을수록(미래에 상대적으로더낮은가치를부여할수록), 지구온도상승은더높아진다.
대체가쉬울수록일시적인정책으로도지속가능한장기성장달성가능하다.
정부의개입이늦을수록더큰비용이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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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hion et al. : Carbon Taxes, Path Dependency, and  Directed Technical Change, Evidence  
from the Auto Industry

기업의특허수는보조금이나직접
규제보다유류가격의상승에가장
탄력적으로반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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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탄소비용의부과는혁신에대한강한유인을제공하고, Clean Industry는가격경쟁력을갖추게
된다.

이는곧소비패턴의변화도유발함으로써, 수요와공급모든측면에서 Clean Industry 부문의
혁신과성장을가능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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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미래를 발명할 권리:
기후변화 시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김성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가능한가?

<21세기를 노크한다> 

미래학적으로 접근해본 꿈의 신세

계

“앞으로 20년쯤 지나면 어떤 세상이 될

까. 인류가 존재해 온 이래 이같은 흥분

된 질문을 접해볼 경우는 드물 거 같다. 

그만큼 21세기는 충격과 경이의 세계가

될 테니까”

-1982년 1월 1일 경향신문



인기있는 미래



인기있는 미래



인기 없는 미래



인기 없는 미래



인기 없는 미래



기후변화라는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 생태계 파괴와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예측하는 과학
• 기상 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지하고 저감하는 기술
• 저탄소 모빌리티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기술

미래에 대한 상상은
실제 미래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



어떤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을 만들 것인가?



미래를 위한 현재

<21세기를 노크한다> 

미래학적으로 접근해본 꿈의 신

세계

“그러나 21세기에 나타날 우리의 모습

을

기대하기 전에, 어떻게 앞으로의 20년

을

살아남아 과학과 기술이 가져다 줄 멋

진

신세계를 맞을 것인가를 우선,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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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자리 1.5℃저탄소산업혁신발전전략

류상재



2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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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세계에서

12위

2015년국가별온실가스배출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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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업

34%제조/건설업

* 참고자료 :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6년국내분야별온실가스배출량

수송

농업 폐기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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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구조의국내산업구성

61.2

2016

40대 30대 20대 10대

[생산 비중 (%)]

71.7

2017

40대 30대 20대 10대

[수출 비중 (%)]

* 참고자료 : 산업연구원 · 통계청, 산업연구원 · 무역협회

생산비중 (%) 순위 수출비중 (%)

자동차 (13.4) 1위 반도체 (17.7)

석유화학(6.6) 2위 자동차 (11.6)

음식료(6.1) 3위 석유화학 (9.1)

석유정제(6.0) 4위 조선 (7.3)

반도체(6.0) 5위 석유정제 (6.5)

철강(5.7) 6위 특수기계 (4.9)

조립금속 (5.3) 7위 철강 (4.5)

디스플레이 (4.2) 8위 일반기계 (4.1)

조선 (4.0) 9위 통신기기 (3.1)

플라스틱 (3.9) 10위 조립금속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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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구조의국내산업구성

* 참고자료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CPI 이슈페이퍼 18년 2호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20대 기업
전체 배출량 비중

29.4%

20대 산업체

국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20대 제외
기타 산업체 총합
(발전 산단 포함)

2015년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20대 기업
분야

반도체

시멘트

정유/
석유/
화학

철강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디스플레이

비철금속



7

7 3 1 1

12
8

6
13

18

20 24

24

28
30 32

30

35 41 37 32

'80~'90 '90~'00 '00~'10 '10~'17

농림광어업 사회인프라 개인/공공서비스업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에너지다소비구조의국내산업구성

* 참고자료 : 주요산업동향지표 13권 1호, 산업연구원 · 한국은행

1) 명목가격 기준

2) 성장기여도 = ((해당연도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 – 전년도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전년도 실질GDP) X 100

3) 부문별 성장기여율은 성장기여도를 바탕으로 해당연도 전산업 성장율을 100% 기준으로 하여 비중 계산

3) 산업 분류 기준

- 사회인프라 : 전력가스 및 중기업, 수도/폐기물 및 재활용 서비스업, 건설업

- 개인공공서비스업 :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 제조관련 서비스업 : 도소매업, 운수업, 정보통신 및 방송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지원서비스업

[산업군별/기간별 성장 기여율 추이]

제조업 관련분야
’80~’17 평균

66.4%

[성장] 

GDP의 29.6%, 수출의 90% (’17)

[일자리] 

(임금) 제조 369 > 서비스 321만원,

(상용근로자 비중) 제조 84.5 > 서비스 67.4%(’17)

[혁신]

기업 연구개발비의 89%,  특허의 83% 창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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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1.5℃저탄소사회혁신산업?

전력 IT05 바이오연료06

CCS 산업03 에너지효율화04

에너지신산업01 수소경제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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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1.5℃저탄소사회혁신산업?



10

녹색성장 1.5℃저탄소사회혁신산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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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1.5℃저탄소사회와산업구조

정부

기업시장

에너지캐리어변화
제품혁신

포트폴리오변화

1.5℃저탄소사회

2050년산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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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류상재

nesknich@gmail.com

mailto:tothejinsu@gmmail.com


김보림

모든 우리 세대를 위하여

2050저탄소사회비전세미나 (2019.08.26)

SESSION3. 정치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다



저탄소사회,회복력있는사회를위한적응전략, 어떻게가야하는가?

저탄소발전전략이사회불평등을줄이는방향으로갈수있는가? 확대할것인가?



기후위기



세기말 온도상승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수준에서 45퍼센트로
줄여야하며, 2050년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해야한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서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킨다 해도 2100년에는 기온 상승이 3도가 될 예정이다. 



2020년대가 지구의 심각한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이 우리 세대에 맡겨졌다.



기후위기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마주 할 ,심각해질
폭염,한파,미세먼지,홍수 등을
자연재해로만 볼 수 있을까?

사진 출처:SBS뉴스



1995년 7월 1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낮 최고기온은 41도,체감온도 52도
사흘연속 38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짐
739명의 사망, 사상 최대의 폭염 참사



1995년 7월, 시카고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깬 날이었죠. 침대 옆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도 질식할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요. 저녁이 돼도 마찬가지였죠. 동생이 할머니 집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가보라고 했는데 얼마 뒤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 시카고 주민 발레리 브라운(67)의 회상 중



2018년 여름, 서울

- 대방동 거주자 77세 이OO할머니의 인터뷰

?



2018년 여름, 서울

- 대방동 거주자 77세 이OO할머니의 인터뷰

“올 여름엔 이렇게 이대로 내 방에서 죽어갈 줄 알았다. 
내년이 두렵다. 자식 얼굴 못보고 그냥 자다가 죽을 것 같아서. ”

에너지 복지한다고 실제 여름엔 선풍기랑 쿨매트 받고, 
겨울 한파때는 연탄쓰지말라고 전기장판 받아도
에너지비용 많이 나와서 결국 찬바닥이다.



폭염의 비극
일부 시설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는

기후위기라는 위협요소를
목숨에까지 드리운다



기후위기에 미온적 대응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사회 내 약자에게 더 가혹한
사회적 갈등과 위협의 증가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기후위기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 살아갈 우리들



19년간 기후변화 피해 1위 방글라데시



기후변화피해–농경지파괴-

일자리/주거지를 생계유지수단탐색
잃고도시로이동 그러나어려움

먹거리붕괴

- -
식량,식수,보건,주거등
기본생활보장불가

- 긴축재정
사회적부담증가

(세금등)
-



먹거리타격

경제적타격

사회적갈등
사회적부담비용증가

더오래경제적주체로남을세대로의비용과책임의전가



저탄소로의 전환
에너지전환

일자리와 사회적 구조의 전환



비용부담,리스크가 아니다
투자로 기회로 바라보자

저탄소+발전을 위한 전략을 짜는 것이니.



단기간에 압축적이고 급격한 감축 경로설정?
미온적인 태도와 소극적 감축?

지금 당장부터, 2050까지
적극적 감축, 사회적 충격과 불평등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마련하며 사회각계각층의 목소리로



회피나방관의선택지는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지 말고, 
해야 하는 규범적 사회상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1.5도수준의 감축목표
2050 NET ZERO
재생에너지확대

당연한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감축)



사회/정치의구조적시스템의전환
- 불평등 완화의 방향으로

적응관련비전포함및 마련
이해당사자의균형적인의견수렴

사회적충격완화및
기후회복탄력성비전제시필요(적응)



모든우리세대를위하여
저탄소로도지속가능할수있는
사회구조로의전환을시작하자



2050 저탄0비5 청년.미나
.션3. 사회구조와 정치3 변화를 2구하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솔직해져야 할 때

박진미 (청년분과)



이2의 ,력,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른..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1
전혀 감이 안 잡힌..
앞으로 10~20년의 목표가 담겨 있.는0..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해야하나?

투명한 정보공개

나의 문제로 인식

알기 쉽게

정책적 관심, 참여의 효능감

갈등을 사전에 예방

폐쇄적인 의사결정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어려운 내용

정책적 관심도 하락

지역의 갈등 발생



2050년까0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2050년, 30년 이후의 저탄소사회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바라는 사회상들은 결국은 내 삶 이야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바라는 사회상은 사회 비전과 방향성으로 존재해야 할 것

합의된 비전과 방향에서의 이뤄낸 의사결정 속 구성원의 지지를 통해 사회에 안착해야 할 것



2050년을 위한 비전과 방향으로서

노동과 일자리

지역의 이슈

교육

인권

…

기후와 에너지이슈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단순히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아닌

사회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여 톱니바퀴를 맞춰 가듯 함께 논의되어야 함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자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에서 시작한 질문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

특히, 기후위기라는 문제 앞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마주할 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예상되는 갈등을 마주하고 예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알고 있다면…

왜? 안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이야기해보자

대한민국, 기후변화 실천적인 대응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대화를 위한 시간
삼쇠섬(덴마크) : 재생에너지 100% 에너지자립마을, 재생에너지 필요한지 논의하기 위한

커피타임, 맥주타임 -> 이슈의 이해당사자들이 다 들어와서 논의하는 구조



지속가능성을 위해
스위덴 말뫼 시, 정부의 결정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초기에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대화프로세스), 초기 계획수립에 많은 시간이 걸림

모두가 합의하고 동의하는 재생에너지100% 주거 모델 탄생, 도시의 경쟁력 확보



알기 쉽게, 접근하기 쉽게, ,넓은 합의를 위해
독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독일의 기후보호계획 2050 수립을 위한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 과정을 기획

대화프로세스의 8단계 (18개월)

오프라인 지역별시민모집(약 500명, 5개 도시)

온라인 시민참여(누구나)!

시민들이 만드는 보고서 (시민대표패널 선출)

이해당사자 회의참석, 피드백과 권고

전국단위 공유 컨퍼런스



처음부터 함께

통보하는 것이 아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닌,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당사자가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정책추진의 참여도 상승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자들이 깊숙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 사회에도 커피 타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공청회 몇 번이 아닌 오랜 숙의와 대화의 과정을 거쳐

구성원간의 충분한 합의와 동의를 도출 ->설득의 작업

그 과정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하며 서로에게 다양한 질문을

“ 이 일을 하는데 뭘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함께 해야 하나? ”

상황에 맞는 주체들의 폭넓은 참여

(중앙정부-지방정부, 시민사회, 시민사회-시민, 정부-시민, 시민 등)



먼 나라 이,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지만 청년들에게 미래세대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바뀌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고착화된 시스템에서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제 더이상 보여주기 방식이 아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야 하고, 들어야 한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기후위기대응은 단순히 에너지문제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

지금의 사회의 모습을 2050년까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위기 속, 현재와 같은 의사결정과 정치시스템에서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

지금과 같아도 괜찮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사회,
지,가능한 나의 미래를 위해
1. (기후위기) 중앙정부의 기후 위기 인식을 통한 충분하고 야심 찬 탄소 감축목표 설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 방향과 목표를 지역과 공유, 중앙과 지역의 역할 정립, 중앙은 지역을 지원

2. (지속가능한 미래) 50년의 미래상,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
- 경계를 초월한 통합적 접근 (부처, 사회 각 계층, 다양한 역할/이해당사자의 참여)

3. (지속가능한 미래) 처음부터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

- 우리 모두가 주체임을 인식, 나의 문제, 내 일상의 문제, 변화가 피부에 와 닿도록, 나의 삶에 의미가 있도록

시간이 많이 걸릴 것, 하지만 소외된 자들 없이 전환은 점진적으로 세심하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회
정책협의체
중간지원조직
민관거버넌스
시민의회
소모임
커피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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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50 저탄소 비전, 
공론화와 참여가 필요하다 

오동재 – 연세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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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지금 어디에 있나? 

Where a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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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린 지금 어디 있나(Where are we)? 

 오랜 감축목표의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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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목표 

2009년 감축목표 : 2020년 BAU대비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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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린 지금 어디 있나(Where are we)? 

 오랜 감축목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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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6Mt) 

25.7%(632Mt) 

2015년 감축목표 : 2030년 BAU대비 37%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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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린 지금 어디 있나(Where are we)? 

 오랜 감축목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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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2018년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 

37%(536Mt) 

32.5%(574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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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린 지금 어디 있나(Where are we)? 

 오랜 감축목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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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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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 

Where do we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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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린 어디로 가야하나(Where do we want to go)? 

Decision 1/CP.21 

Paris Agreement 

파리협정 2조를 유념해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 

2020년까지, 2050년까지의 
‘장기저탄소 발전전략’을 
짜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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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린 어디로 가야하나(Where do we want to go)? 

Paris Agreement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온도 상승폭을 
2c보단 훨씬 밑으로, 
1.5c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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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린 어디로 가야하나(Where do we want to go)? 

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의 요청에 따라  
‘IPCC 1.5도 특별보고서’ 발간(2018/10) 



12 

어떻게 가야하나? 

How do we ge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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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0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온실가스배출 



14 

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의사참여/ 결정 

집행 

시민인식  

정부의 상징적 정책  
국제사회 요구에 수동적 대응 

매 정부별 일방적 목표설정 
(유명무실한 의견수렴) 

정보(데이터) 공개 부재 

부처별 협력조정 기능 상실 
감축목표의 법제화 부재 
정권별 정책 단절로 인한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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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참여구조 

집행 

시민인식  

정부의 상징적 정책  
국제사회 요구에 수동적 대응 

매 정부별 일방적 목표설정 
(유명무실한 의견수렴) 
정보(데이터) 공개 부재 

부처별 협력조정 기능 상실 
감축목표의 법제화 부재 
정권별 정책 단절로 인한 동력 상실 

결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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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참여구조 

시민인식 

사회적 합의 부재  

정부의 상징적 정책  
국제사회 요구에 수동적 대응 

매 정부별 일방적 목표설정 
(유명무실한 의견수렴) 
정보(데이터) 공개 부재 

부처별 협력조정 기능 상실 
감축목표의 법제화 부재 
정권별 정책 단절로 인한 동력 상실 

결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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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사회적 합의 없는 감축목표는 
 

의욕적이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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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1. 사회적 어젠다화 
3. 다양한 시민들의  

숙의 참여 

2. 데이터 공개 기반 

논의 진행 

2050 목표 컨센서스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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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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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가야하나(How do we get there)? 

독일 2050  LEDS 결정(2017) 

2015/06/25              : 참여 시작 
2015/09/14              : 무작위 시민 참여자(472 참가자) 모집 
2015/09/14-10/12 :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 연합 회의 
2015/10/28              : 1차 이해관계자 대표 협의 단계 
2015/11/14              : 5개 지역에서 토론.77 proposal 제안, 지역별 2명 시민대표 선출 
2015/11/24-12/21 : 시민 온라인 토의 
2015/11/30-12/03 : 대표단 세부협의 
2015/11/24              : 77개의 제안 공개(온라인). 실질적 피드백, 635개의 댓글 
2015/11-01              : 정부부처별 정보 공개 
2016/01/16              : 시민 보고서 발의 
2016/01/23              : 2nd 대표단 협의 
2016/02/15              : 2nd 이해관계자 협의 단계 
2016/02                     : 2nd 시민 온라인 대화 
2016/03/19              : 환경부장관에게 제안서 전달(97개의 제안서) 
2016/11/14              : 독일정부기후보호계획2050 승인 
2017/02/16일          : 과정 피드백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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